
      셀 모임 순서지 (2025년 12월 첫째 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하루 종일 예수님과 데이트한다면 어디를 가고 싶나요?

Worship - 찬양

☞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마가복음 3:7-19)
나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길 원하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은 에녹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 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자를 원하십니다. 초라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은 행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전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낸다’의 원어의 뜻은 
공식적인 임무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전도의 삶을 사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내 꿈 너머 예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은 허무입니다. 
인생은 내 무대가 아니라 주님의 무대, 즉 ‘My way’가 아니라 ‘Lord’s way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의 영향으로 걱정과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어두움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린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일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있었고 그 뒤에 9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12명의 소수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12명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적 소수가 되십시오.



2. 적용

 1) 창조적 소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살 수 있을까요?

 2)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VIP에 대해 나눠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
☺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1. 셀과 부서가 부흥케 하소서.
2. 정기제직회와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소서.
3. 담임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소서.


